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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의 낱말 해독, 음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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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irst graders’ word decoding skills, phonological awareness, rapid automatized naming,
and letter knowledge with/without developmental dys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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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word decoding skills, phonological awareness (PA), rapid automatized naming (RAN) 
skills, and letter knowledge of first graders with developmental dyslexia (DD) and those who were typically developing 
(TD). Eighteen children with DD and eighteen TD children, matched by nonverbal intelligence and discourse abil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Word decoding of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Pae et al., 2015) was conducted. 
Phoneme-grapheme correspondent words were analyzed according to whether the word has meaning, whether the syllable 
has a final consonant, and the position of the grapheme in the syllable. Letter knowledge asked about the names and 
sounds of 12 consonants and 6 vowels. The children’s PA of word, syllable, body-coda, and phoneme blending was tested. 
Object and letter RAN was measured in seconds. The decoding difficulty of non-words was more noticeable in the DD 
group than in the TD one. The TD  children read the syllable initial and syllable final position with 99% correctness. 
Children with DD read with 80% and 82% correctnes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DD group had more difficulty in 
decoding words with two patchims when compared with the TD one. The DD group read only 57% of words with two 
patchims correctly, while the TD one read 91% correct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dy-coda PA, phoneme 
level PA, letter RAN, object RAN, and letter-sound knowledge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confirms the existence 
of Korean developmental dyslexics, and the urgent need for the inclusion of a Korean-specific phonics approach in th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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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령전기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하여 구어(spoken language)

를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나, 학령기는 문어

(written language)를 통해 의사소통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

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및 쓰기의 비중이 커지며 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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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래에 비해 읽

기 능력이 낮은 아동은 전반적인 학습 및 학교생활에서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읽기의 단순모델관점(simple view of 
reading, SVR; Gough & Tunmer, 1986)에서는 읽기의 최종 목표

가 읽기 이해(reading comprehension)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하

여 해독(decoding)과 언어이해(linguistic comprehension)가 필수

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글자를 말소리로 전환하는 능력인 해독은 읽기의 핵심이며 

기초이다(Hoover & Gough, 1990). Ehri(2005)는 해독 발달을 4단
계로 기술하였다. 자소-음소 이해 전 단계는 낱말을 그림처럼 

인식하는 단계이며, 부분적 자소-음소 이해는 낱자의 이름과 소

리를 알고 있으나 낱말에 적용하여 해독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완전한 자소-음소 이해는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기반으로 낱말

을 해독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자소-음소 통합 단계는 자

소-음소 대응 패턴을 기억에 저장하여 빠르게 해독해내는 단계

이다.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의해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s, 
SLD)로 분류될 수 있다. 특정학습장애는 낱말 해독, 읽기 이해, 
철자 및 맞춤법, 작문, 수감각과 단순 연산 및 연산절차수행, 수
학적 추론 중 한 가지 이상에서의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되

고 이러한 어려움이 지적장애나 감각 장애, 신경학적 장애 및 환

경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을 경우 진단될 수 있다. 특히, 낱말 해

독 및 철자 능력에 결함을 가진 경우 발달성 난독(developmental 
dyslexia)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으며, 발달성 난독은 특정학습

장애의 한 범주로 포함된다. 발달성 난독은 정확하고 유창한 낱

말 해독 및 철자법에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어려움은 음운론

적 결함에 의해 야기되며 인지 능력이 정상 범주이고 적절한 교

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해독의 어려움을 보

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 낱말 해독은 무의미 낱말보다 의미 낱말이, 자소-음소 

불일치 낱말보다 일치 낱말이 해독하기 쉬우며 발달적으로 먼

저 습득된다(김미배 & 배소영, 2011;  윤효진 외, 2011; 정종성, 
2015). 또한 낱말의 받침 유무와 음절 초성, 모음, 음절 종성(받
침)과 같은 음절 내 위치도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송
엽 외, 2016; 정종성, 2017). 정종성(2017)은 초등 1학년 일반 아

동을 대상으로 한국어읽기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의 낱

말 해독 일부를 7월과 12월에 실시하여 단어 읽기 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자소-음소 일치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에서 

받침이 없는 낱말보다 받침이 있는 낱말의 해독 수행력이 저조

하였다. 특히, 두 음절에 받침이 있을 경우 해독의 어려움이 두

드러졌다. 
송엽 외(2016)는 초등 1-2학년 언어․읽기 부진아동과 일반 

아동의 해독 및 철자 특성을 비교하였다. 자소-음소가 일치된 

종성과 자소-음소가 불일치된 종성으로 종성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해독 측면에서 일반 아동은 자소-음소 일치 종성

과 자소-음소 불일치 종성을 각각 99%, 100%의 정확도로 해독

하였다. 이에 반해 언어․읽기 부진아동은 자소-음소 일치 종성 

95%, 자소-음소 불일치 종성 78%로 일반 아동에 비해 정확도가 

낮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어에서 종성 위치와 받침 유

형이 낱말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 
해독 능력은 다양한 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은 말소리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능

력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후의 해독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

해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김애화 외, 2010; 윤효진, 2015; Cho 
et al., 2008; Kim, 2007, 2009; Muter et al., 2004; National Reading 
Panel, 2000; Scarborough, 1998). 음운인식은 언어학적 단위에 따

라 낱말(word), 음절(syllable), 음절체-종성(body-coda), 두운-각
운(onset-rime), 음소(phoneme) 인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언어에 

따라 중요한 음운인식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두

운-각운보다 음절체-종성과 음소 인식이 낱말 해독력을 유의

하게 예측해 주며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Kim(2007)은 한국어는 음절이 중심이 되는 언어이며 고빈도로 

출현하는 음절 구조가 CV 구조이므로 음절체-종성 단위가 중요

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빠른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는 말소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출해내는 능력이다. 빠른 이름대기는 낱

말 해독 및 읽기 유창성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며,  빠른 이름대기 
수행력이 높은 아동은 낱말을 더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다(박
순길 외, 2013; Cho et al., 2008; Landerl & Wimmer, 2000; Wagner 
et al., 1997). 김애화 외(2010)의 연구 결과 6세 아동은 음운인식

이, 초등 1학년인 경우 빠른 이름대기와 음운인식이 낱말 해독

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따라서, 빠른 이름대기는 해독

이 유창해질수록 중요해지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Wolf & 
Bowers(1999)는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와 관련하여 이중결함

가설(double deficit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이중결함가설은 읽

기 문제를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눈다. 음운인식 혹은 빠른 

이름대기 중 한 가지에서 어려움을 가진 경우를 단일 결함

(single deficit)이라고 하며 음운인식과 빠른 이름대기에서 결함

을 보일 경우 이중 결함(double deficit)으로 분류한다. 이중 결함

을 가진 아동은 음운처리와 해독의 정확성, 자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읽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

다. 
자소 지식(letter knowledge)은 글자의 이름과 소리에 대해 아

는 것이다. 자소 지식 역시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

이며, 자소 지식이 많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낱말 해

독 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종성, 2014; Kim, 2009; 
Treiman & Kessler, 2003). 또한, 자소 이름과 자소 소리 지식을 

함께 보는 것이 해독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Schatschneider et al.,  2004).
해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언어 측면에서 담화 

능력이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담화와 읽기 간 유의한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Feagans & Short, 1984; Griffin et al., 2004; 
Paul & Smith, 1993; Speece et al., 1999). Feagans & Short(1984)가 

읽기 장애와 일반 아동의 내러티브 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읽



Yang, Yuna․Pae, Soyeong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0 No.2 (2018) 51-60 53

기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에피소드 수가 적었고, 이야기 결

속력이 저조하였다. 또한, Griffin et al.,(2004)은 일반 아동을 대

상으로 5세경 내러티브 능력이 8세의 문해력을 예측해 주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5세의 내러티브 능력은 8세의 읽기이해와 

작문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었다. 
초등학생의 해독 발달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1~2학년

을 함께 살펴 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아동

은 자소-음소 일치 낱말을 약 95%의 정확도로 해독하며, 자소-
음소 불일치 낱말은 50~60%의 정확도로 해독한다(김미배 & 배
소영, 2007, 2011; 윤효진 외, 2011). 이와 같이 기본적인 낱말 해

독은 초등 저학년 시기에 완성되므로 초기 낱말 해독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1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긴 하나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낱말 해독 특성을 연구하거나, 회귀 분석을 통한 예측연구

이며(정종성, 2014, 2015, 2017; 양민화 외, 2017; 윤효진, 2015) 초
등 1학년 일반 아동과 읽기장애 혹은 발달성 난독 아동의 낱말 

해독력을 비교하여 수행력 차이를 살펴 본 연구는 없다. 앞서 초

등 저학년 일반 아동은 자소-음소 일치 낱말을 약 95%의 정확도

로 해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의 낱말 해독 수행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소-음소 일치 

낱말을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초등 저학년의 해독 발달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

은 읽기장애 혹은 발달성 난독 아동의 기준에서 대부분 어휘 측

면만을 고려하였다(김미배 & 배소영, 2011; 김애화 외, 2010; 김
애화 & 강은영, 2010; 배소영, 2017; 양민화 외, 2017). 그러나, 학
령기는 어휘력과 더불어 담화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담화상

황 속에서 아동의 언어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권유진 

& 배소영, 2006). 앞서 기술하였듯이 읽기와 담화 간 유의한 관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으므로 담화 측면의 언어 능력을 일

치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는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하여 자소 지식, 음운인식, 빠른 

이름대기, 낱말 해독력을 함께 살펴 본 선행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 해독력과 해독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집

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낱말 해독 

측면에서 자소-음소 일치 낱말을 의미 유무, 음절 내 위치(음절 

초성, 모음, 음절 종성), 받침 유형(받침 없는 낱말, 받침이 1개 

포함된 낱말,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음운인식은 낱말, 음절, 음절체-
종성, 음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빠른 이름대기 같은 경우, 사
물과 글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소 지식은 자소 이름 지식과 자소 소리 지식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홍천군 S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

성 난독 고위험군 18명, 일반 아동 18명으로 총 36명이다. 발달

성 난독 고위험군 아동은 1학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반 아동은 1학년 16명과 2학년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소득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 9명, 비
저소득층 가정 아동 9명으로 대상 아동을 할당하였다. 가계 소

득에 대한 정보는 부모의 동의하에 학급 담임교사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저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2017)의 기준을 참고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였다.
먼저, 발달성 난독 아동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박혜원, 2014)결과, 지능지수 

85 이상 (2) 한국어읽기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 낱말 해

독에서 표준점수 85 이하 (3) 한국어읽기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 듣기이해에서 표준점수 90 이상 (4) 고양이 이야기(주
은영, 2013) 자발 산출에서 이야기 구성력과 결속력을 합산한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 (5)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혹은 학습지

를 통해 읽기 교육을 받았으나 읽기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보고

된 아동 (6) 학급 담임으로부터 발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

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1)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박혜원, 2014)결과, 지능지수 85 
이상 (2) 한국어읽기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 낱말 해독에

서 표준점수 90 이상 (3) 한국어읽기검사(KOLRA; 배소영 외, 
2015) 듣기이해에서 표준점수 90 이상 (4) 고양이 이야기(주은

영, 2013) 자발 산출에서 이야기 구성력과 결속력을 합산한 점

수가 –1 표준편차 이상 (5)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혹은 학습지를 

통해 읽기 교육을 받았으나 읽기 문제가 지속되었다고 보고된 

아동 (6) 학급 담임으로부터 발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낱말 해독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t=-6.743, 
p<.001). 연구 대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 정보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t-value

M(SD) M(SD)
생활연령 6;8 7;1 -1.258
K-CTONI
지능지수

107.00
(5.49)

107.94
(10.50)

-.338

평균 연봉
3,255.55

(1,311.13)
3,305.55

(1,347.53) -.113

KOLRA
낱말 해독

66.28
(18.24)

96.83
(6.08) -6.743***

KOLRA
듣기이해

107.94
(8.36)

105.17
(6.46) 1.115

이야기 
자발산출

7.06
(2.81)

7.72
(2.60) -.737

*** p<.001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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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사 도구 및 자료 분석

검사는 제1연구자와 5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언어병리 대학원

생 1명이 각자 초등학교 내 도움반 교실과 상담실에서 아동과 

1:1로 만나 실시하였다. 2017년 7월에 2주 동안 2회기로 나누어 

검사하였다. 1회기에는 지능검사와 듣기이해, 이야기 자발 산

출 평가를 실시하였다. 2회기에는 낱말해독과 자소 지식, 음운

인식, 사물 빠른 이름대기 평가를 진행하였다. 검사 시작 후 30
분이 경과하였을 때, 아동이 원한다면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진 후 검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각 회

기 당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2.1. 낱말 해독

낱말 해독은 KOLRA(배소영 외, 2015)의 낱말 해독을 사용하였

고, 아동에게 낱말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소리 내어 읽게 하였다. 
자소-음소 일치 낱말 40개를 크게 낱말의 의미 유무, 음절 내 위

치(음절 초성, 모음, 음절 종성), 받침 유형(받침이 포함되지 않

은 낱말, 받침이 1개 포함된 낱말,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의미 유무에 따라 의미 낱말 20개, 무의미 낱말 20개로 

나누어 정반응 빈도를 산출하였다. 음절 내 위치는 음소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여 음절 초성 78개, 모음 80개, 음절 종성(받침) 45
개 중 각 위치에 따른 정반응 비율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조
개’를 ‘/소개/’라고 해독하였다면 정반응 수는 3개이고, ‘교장’을 

모르겠다고 반응하였다면 정반응 빈도는 0개이다. 마지막으로 

받침 유형 측면에서 자소-음소 일치 낱말 40개 중 받침이 없는 

낱말 10개, 받침이 1개 포함된 낱말 15개, 받침이 2개 포함된 낱

말 15개로 분류하여 각 받침 유형 별 정반응 비율을 산출하였다.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은 받침 2개 중 1개만 틀리더라도 0점으

로 처리하였다.

2.2.2. 음운인식

음운인식은 낱말 합성, 음절 합성, 음절체-종성 합성, 음소 합성

으로 나누어 정반응하였을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음운인식은 

총 16문항이며, 낱말 합성 4문항(예: /김/+/밥/), 음절 합성 4문항

(예: /개/+/미/), 음절체-종성 합성 4문항(예: /코/+/ㅇ/), 음소 합성 

4문항(예: /ㅅ/+/ㅗ/)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낱말, 음절, 음
절체-종성, 음소 합성 순으로 진행하였다. 검사는 연습문항을 2
회 실시한 후에 본 문항을 진행하였다. 아동이 연습문항에서 정

답을 알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 문항을 실시하지 않았

으며, 두 개의 연속된 세트에서 4문항을 오반응하였을 때 검사

를 중단하였다.

2.2.3. 빠른 이름대기

빠른 이름대기는 사물과 글자 빠른 이름대기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아동이 이름대기를 하는 동안 소요된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고 이를 원점수로 사용하였다. 글자를 읽지 못 하는 아

동은 사물 빠른 이름대기만 실시하였다.
사물 빠른 이름대기 같은 경우 아동에게 1음절(예: 밥, 꽃)로 

구성된 5개의 사물을 10×5로 배열하여 제시하였다. 글자 빠른 

이름대기는 KOLRA(배소영 외, 2015)의 글자 빠른 이름대기 검

사를 이용하였으며 이 검사는 1음절(예: 그, 재) 글자가  5×10로 

배열되어 있다. 각 검사는 연습 문항을 실시한 후 본 문항을 진

행하였고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름을 말해달라고 지시

하였다. 아동이 이름대기를 하는 동안 검사자는 스탑워치로 소

요시간을 측정하였다.

2.2.4. 자소 지식

자소 지식은 자소 이름과 자소 소리 지식으로 나누어 정반응 하

였을 때 1점을 부여하였다. 자음 12개(/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와 모음 6개(/ㅓ, ㅕ , ㅜ, ㅡ, ㅣ, ㅓ, ㅘ/)로 총 18
개의 자소를 포함하였다. 자소의 이름을 묻는 검사인 자소 이름 

검사 18문항과 자소의 소리를 묻는 검사인 자소 소리 검사 18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판은 15cm×30cm 크기로 제작하였고 

3×6으로 나누어 칸 하나 당 자소를 한 개씩 배열하였다. 아동에

게 검사판을 제시하여 정답을 한 개만 손으로 가리켜 달라고 지

시한 후, “기역(/ㄱ/)이 어디 있지요?”, “/ㅅ/ 소리가 나는 글자는 

어디 있지요?”라고 지시하였다.

2.3. 신뢰도 및 통계처리

2.3.1. 신뢰도

신뢰도는 제1연구자와 언어병리 대학원생 1명 간 전사 및 채점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전체 36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7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일치한 항목 

수/(일치한 항목 수+불일치한 항목 수)×100으로 계산하였다. 
KOLRA 낱말해독의 전사 신뢰도는 97%, 채점 신뢰도는 100%였

다. 빠른 이름대기는 전사 신뢰도가 98%였고, 자소 지식 검사와 

음운인식의 채점 신뢰도는 100%로 나타났다.

2.3.2. 통계처리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낱말 해독력을 비교하기 위해 

집단을 집단 간 요인으로, 낱말의 의미 유무, 음절 내 위치, 받침 

유형을 각각 집단 내 요인으로 하여 일요인이 반복 측정된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소 지식, 음운인식, 사물 빠른 이름

대기의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낱말 해독

3.1.1. 집단과 의미 유무로 본 자소-음소 일치 낱말 해독력 차이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른 기술 통계 결과는<표 2>에 제시하였

다. 기술 통계 값을 보면,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모두 난독 아

동이 일반 아동보다 평균 값이 낮았고, 표준편차는 더 크게 나

타났다. 특히, 난독 아동은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집단×의미 유무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

단(F=17.950, p<.001), 의미 유무(F= 19.414, p<.001)에 따라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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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관찰되었다(<표 3>). 난독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해독력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의미 낱말보다 무의미 낱말에서 더 낮은 수

행력을 보였다. 또한, 집단과 의미 유무 간 상호작용 효과

(F=4.657, p<.05)도 관찰되었다. 이는 일반 아동에 비해 난독 아

동의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간 수행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그림 1>).

자소-음소 일치 
낱말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M(SD) M(SD)
의미 낱말(20) 16.11(4.91) 19.61(  .69)

무의미 낱말(20) 12.06(5.89) 18.22(1.11)

표 2.  의미유무로 본 낱말 해독 기술통계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meaning accessibility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집단 간
집단 420.50 1 420.50 17.950***

오차 796.50 34  23.42

집단 내

의미 유무 133.38 1 133.38 19.414***

집단×
의미 유무

 32.00 1  32.00  4.657*

오차 233.61 34   6.87
* p<.05, *** p<.001

표 3. 집단과 의미유무로 본 낱말 해독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3. Repeated two-way ANOVA on decoding group,

meaning accessibility

그림 1. 집단과 의미 유무로 본 낱말 해독 상호작용 효과
Figure 1. Decoding ability according to group and meaning accessibility

3.1.2. 집단과 음절 내 위치로 본 자소-음소 일치 낱말 해독력 차이

음절 내 위치에 따른 자소-음소 일치 낱말의 기술통계 값을 보

면  일반 아동은 세 가지 위치에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

나, 난독 아동은 70~82%로 일반 아동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보

였다(<표 4>).
집단×음절 내 위치에 따른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집단(F=9.505, p<.01)과 음절 내 위치(F=37.941, 
p<.001)에 따른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F=8.901, p<.001)가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절 초성과 모음보다 음절 종성 위치에

서 일반 아동과 난독 아동의 수행력 차이가 더 큰 것에 따른 결

과이다(<그림 2>).

자소-음소 일치 
낱말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M(SD) M(SD)
음절 초성(%) 80.69(28.05) 99.00(1.55)

모음(%) 82.08(28.27) 99.72(  .68)
음절 종성(%) 70.37(28.79) 95.55(3.32)

표 4. 음절 내 위치로 본  낱말 해독 기술통계 결과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correct rate by syllable position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집단 간
집단 11,210.01 1 11,210.01 9.505**

오차 40,097.09 34 1,179.32

집단 내

음절 내 위치 1,338.94 2 669.47 37.941***

집단× 
음절 내 위치

314.11 2 157.05 8.901***

오차 1,199.88 68 17.64
** p<.01, *** p<.001

표 5. 집단과 음절 내 위치로 본 낱말 해독 반복측정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5. Repeated two-way ANOVA on decoding group, syllable position

그림 2. 집단과 음절 내 위치로 본 낱말 해독 상호작용 효과
Figure 2. Decoding ability according to group and syllable position

3.1.3. 집단과 받침 유형으로 본 자소-음소 일치 낱말 해독력 차이

음절 종성 위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집단과 받침 유형에 따

른 차이를 보았을 때, 세 가지 받침 유형에서 일반 아동은 

91~98%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난독 아동은 57~81%로 일반 아

동보다 정확도가 낮았다(<표 6>). 특히, 난독 아동은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에서 57.40%로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비해 매우 낮

은 수행력을 보였다.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집단(F=14.638, p<.001)과 받

침 유형(F=30.424, p<.001)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F=11.941, p<.001)가 유의하였다(<표 7>). 이는 세 가지 받침 유

형 중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에서 집단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

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그림 3>). 따라서, 난독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받침의 수가 많아질수록 해독에 어려움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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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은 받침 없는 낱말과 받침이 1개 포함

된 낱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88, p>.05, t=-.717, 
p>.05).

자소-음소 일치 
낱말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M(SD) M(SD)
받침 없음(%) 81.66(23.07) 96.66(5.94)
받침 1개(%) 81.11(27.93) 98.14(3.07)
받침 2개(%) 57.40(27.35) 91.85(7.06)

표 6. 받침 유형으로 본  낱말 해독 기술통계 결과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correct rate by syllable 

final(batchim) type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집단 간
집단 13,258.77 1 13,258.77 14.638***

오차 30,796.56 34 905.78

집단 내

받침 유형 5,237.84 2 2,618.92 30.424***

집단×
받침 유형

2,055.72 2 1,027.86 11.941***

오차 5,853.57 68 86.08
*** p<.001

표 7. 집단과 받침 유형으로 본  낱말 해독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7. Repeated two-way ANOVA on decoding group,

syllable final(batchim) type

그림 3. 집단과 받침 유형으로 본 낱말 해독 상호작용 효과
Figure 3. Decoding ability according to group and final(batchim) type  

3.2. 음운 인식, 빠른 이름대기, 자소 지식

3.2.1.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음운 인식 차이

두 집단 간의 음운 인식력 차이에 대한 기술 통계 및 t-검정 결과

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기술 통계 값을 보았을 때, 낱말 합성

과 음절 합성에서 두 집단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며 평균 

차가 크지 않았다. 음절체-종성 합성과 음소 합성에서는 집단 

간 평균 차가 낱말 합성, 음절 합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보다 난독 아동의 평균이 낮았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음절체-종성 합성(t=-2.069, p<.05)과 음소 합성(t=-3.077, 

p<.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낱말 합성과 음

절 합성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음운인식
(합성)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t-value

M(SD) M(SD)
낱말(4) 3.28(  .82) 3.61(  .60) -1.379
음절(4) 3.39(  .69) 3.33(  .84) .216

음절체+종성(4) 1.28(1.44) 2.33(1.60) -2.069*

음소(4) 1.28(1.44) 2.78(1.47) -3.077**

* p<.05, ** p<.01

표 8. 발달성 난독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음운인식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Table 8.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at 

phonological awareness

3.2.2.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간 빠른 이름대기 차이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간 빠른 이름대기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물과 글자에서 일반 아동보다 난독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사물에 비해 글자 빠른 이름대기

에서 집단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물 빠른 이름대기(t=2.129, 
p<.05)와 글자 빠른 이름대기(t=2.738, p<.01)에서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빠른 
이름대기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t-value

M(SD) M(SD)
사물 55.51(12.15) 47.61(9.99) 2.129*

글자 35.21(10.65) 26.96(5.96) 2.738**

* p<.05, ** p<.01

표 9. 발달성 난독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빠른 이름대기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Table 9.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at rapid 

automatized naming

3.2.3.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자소 지식 차이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소 지식 차이에 대한 기술 통계와 t-
검정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소 이름 지식에서 총 18점 중 일

반 아동 17점, 난독 아동 16점으로 나타났다. 자소 소리 측면에

서는 일반 아동 13점, 난독 아동 10점으로 자소 이름보다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두드러졌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자
소 소리 지식(t=-3.01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자소 이름 지식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24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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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지식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일반
t-value

M(SD) M(SD)
글자 이름(18) 16.78(1.66) 17.39(1.24) -1.248
글자 소리(18) 10.67(3.39) 13.72(2.63) -3.018**

** p<.01

표 10. 발달성 난독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자소 지식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Table 10.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at the 

letter knowledg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아동과 일반 아동

의 낱말 해독력과 음운처리능력에 차이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평가는 1학년 7월경에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도 

발달성 난독 아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낱말 해독 측면에서 집단과 낱말의 의미 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

과,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4.657, p<.05). 원점수를 정

확률로 환산해 보았을 때, 일반 아동은 의미 낱말 98%, 무의미 

낱말 91%의 정확도를 보이며 자소-음소 일치 낱말 해독력이 이

미 천장에 도달한 상태였다. 이에 반해 발달성 난독 아동은 의

미 낱말 80%, 무의미 낱말 60%로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간 

격차가 컸다. 이처럼 발달성 난독 아동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이 

비교적 수월한 자소-음소 일치 낱말임에도 해독력이 저조하였

다. 초등 1학년 일반 아동은 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습득하여 비

교적 높은 정확도로 낱말을 해독할 수 있는 반면, 발달성 난독 

아동은 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습득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발달성 난독 아동은 무의미 낱말 해독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의미 낱말의 경우, 자소와 음

소를 1:1로 대응하는 음운경로를 통해 해독한다(Castles et al., 
2006). 발달성 난독 아동은 음운처리에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의미 낱말 해독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윤효진 외, 2011; 
Rack et al., 1992; Wimmer, 1996; Ziegler & Goswami, 2005). 한국

어는 영어에 비해 자소-음소 일치도가 투명한 언어임에도 발달

성 난독 아동이 무의미 낱말에 약점을 가진다는 것은 발달성 난

독 아동에게 파닉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무의미 낱

말에 대한 집중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나 후속 중재 

연구를 통해 과학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집단과 낱말의 음절 내 위치(음절 초성, 모음, 음절 

종성)에 따른 수행력을 알아 본 결과, 상호작용 효과(F=8.901, 
p<.001)가 관찰되었다. 일반 아동은 음절 초성 99%, 모음 99%, 
음절 종성(받침) 95%로 모두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발달성 난독 아동은 음절 초성 80%, 모음 82%, 음절 종성

(받침) 70%로 특히 음절 종성 위치에서의 수행력이 저조하였다. 
음절 종성 위치를 세부적으로 보아 집단과 받침 유형(받침 없는 

낱말, 받침이 1개 포함된 낱말,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일반 아동은 세 가지 받침 유형에서 9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발달성 난독 아동은 받침 없는 낱말 

82%, 받침이 1개 포함된 낱말 81%, 받침이 2개 포함된 낱말은 

57%의 정확도로, 받침의 수가 많아질수록 해독에 어려움을 보

였다. 김애화 & 강은영(2010)의 연구에서도 규칙 의미 낱말의 

받침 위치에서 해독부진 아동의 오류가 두드러졌다. 위에서 기

술하였듯이 발달성 난독 아동은 음절 종성 위치에서 정확도가 

가장 낮았다. 음절 종성을 더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발달성 난

독 아동은 음절 종성의 유형에 따라서도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

고 발달성 난독 아동의 해독에서 음절 종성 위치가 중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음운처리능력 측면에서 음운인식은 음절체-종성(t=-2.069, 

p<.05)과 음소 합성(t=-3.077, p<.01)에서 발달성 난독과 일반 아

동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음절체-종성과 음소 인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된 것은 이 두 단위가 한국어에서 중요한 음운인

식 단위임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한국어는 영어권에서 

강조되는 각운 구조보다 음절체-종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

다(김현자 & 조증열, 2001; 이광오, 1998; Kim, 2007).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고, 특히 한국 발달성 난독 아동

에게 음절체-종성과 음소 단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

서 발달성 난독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 활동을 실시할 때는 

음절체-종성 단위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빠른 이름대기는 사물(t=2.129, p<.05)과 글자(t=2.738, 

p<.01) 모두 발달성 난독과 일반 아동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발달성 난독 아동이 장기기억에서 말소리 정보를 효율적

으로 인출해 내지 못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중결함가설

(double deficit hypothesis, Wolf & Bowers, 1999)에 의하면 음운인

식 혹은 빠른 이름대기의 어려움을 가진 경우(단일 결함)보다 

두 가지 모두 결함(이중 결함)을 가진 경우가 더 심한 읽기 문제

를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 아동의 -1 표준편차 이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연구의 발달성 난독 고위험 아동 18명 중 음운처

리 결함을 가진 아동은 15명이었고, 결함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3명이었다. 음운처리 결함을 가진 15명 중 음운인식만 낮은 아

동은 4명, 빠른 이름대기만 어려움을 가진 아동은 5명, 음운인식

과 빠른 이름대기 모두 낮은 아동은 6명이었다. 이 6명의 아동은 

해독 원점수(40점 만점)가 각각 3, 9, 22, 26, 30, 34점이었고 음운

인식 혹은 빠른 이름대기 중 한 가지가 낮은 아동의 해독 원점

수는 20~39점으로 개인차를 보였다. 음운처리에 결함을 가지지 

않는 3명은 각각 31, 37, 38점으로 음운처리 결함을 가진 아동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독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음운처리 결함을 보이는 지에 따라 해독

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달성 난독 고위험군 집단 내에서도 

음운처리능력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록 소

수이긴 하나, 음운처리 결함을 가지지 않은 발달성 난독 아동 3
명을 통해 자소-음소 일치 낱말 해독이 가능한 난독 아동도 존

재함을 밝혔다. 이 3명의 난독 아동과 같이 난독 증상이 경한 경

우, 낱말 해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철자 측면에서 

심화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해독력과 음운처리능

력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중결함가설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중결함가설이 실제 한국의 발달



58 Yang, Yuna․Pae, Soyeong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0 No.2 (2018) 51-60

성 난독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소 지식 측면에서 난독과 일반 아동 간의 차이

를 알아본 결과, 자소 소리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t=-3.018, p<.01). 원점수를 정확률로 환산하였을 때, 자소 이름

에서 일반 아동은 96%, 난독 아동은 93%의 정확률을 보였다. 이
에 반해 자소 소리 같은 경우 일반 아동 76%, 난독 아동은 59%
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처럼 일반 아동도 자소 이름에 비해 자

소 소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지 않았고, 난독 아동은 이러한 특

징이 더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주된 한글 지도 방법은 ‘총체

적 언어 접근법(whole-language instruction)’이며, 교육 과정에서

도 자소-음소 대응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는 거의 하지 않는

다(Kim, 2007, 2009). 따라서, 난독 아동을 비롯하여 일반 아동도 

자소 소리에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글 지

도 접근법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2015년 이후 초등학교 교육과

정에서 한글교육 시간이 27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음에도 학교에

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3~4주 내에 한글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

한 교육환경 아래 이미 한글을 습득하고 입학한 아동은 교과과

정을 따라갈 수 있으나 발달성 난독 아동은 습득 시기를 놓쳐 

지속적인 읽기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강원

도교육청에서는 한글교육책임제를 실시하여 기존 27시간이었

던 한글교육 시간을  늘리고, 문해전문가 연수과정을 진행하고 

있다(홍성우, 2018). 이러한 교육이 발달성 난독 아동의 문해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본다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독 아동의 해독

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 발달성 난독 아동의 초기 해독

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치원 시기부터 기본적인 해

독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종단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낱말 해독 정반응 빈도 혹은 비

율만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난독 아동의 오류를 자세

하게 분석하여 일반 아동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

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하위 과제별로 4문항씩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

항 수는 발달성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차이를 

의미 있게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 수를 늘려 살펴봄으로써 발달성 난독 아

동과 일반 아동이 음운인식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담화력과 읽기 간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으므로 담화 수준이 다른 난독 아동의 읽기 

능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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